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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구! 나는 이 낱말이 참 좋다. 친구를 생각하면 친구와 함께 피구하던 일, 대장공

놀이, 사방치기하며 뛰놀던 일들이 떠오르며 흐뭇한 웃음을 짓게 된다. 가끔은 친

구와 다투어서 절교를 선언하기도 하고, 속상해서 울기도 하지만 여전히 친구 없

이는 어떻게 살 수 있나하는 생각이 든다. ‘너도 하늘말나리야’에 나오는 세 친구

미르, 소희, 바우를 지켜보며 내 친구들 얼굴을 떠올려 보았다. 그리고 진정한 우

정이란 어떤 것인지, 우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았다. 

이 책의 주인공인 미르, 소희, 바우는 저마다 한 가지씩 큰 아픔을 갖고 있다. ①미

르는 부모님의 이혼, 소희는 엄마, 아빠가 계시지 않아 할머니와 살고, 바우는 초

등학교 입학 전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말을 잃은 아이이다. 부모님의 이혼으로 마

음을 다친 미르는 엄마와 다른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손톱을 세우고 자기에게 다

가오지 못하도록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. 바우 또한 미르에게나 다른 친구에게 맘

을 주지 못하고 자기에게만 갇혀 지낸다. 

자기가 지닌 ②아픔을 양으로 무게로 따진다는 것이 우습긴 하지만 굳이 비교하

자면 나는 소희가 지닌 아픔이 가장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. 물론 ③엄마같고 아

빠같은 할머니가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아니니까 말이다. 자신이 지닌

아픔만으로도 힘겨울 텐데 소희는 정말 꿋꿋하게 자신의 처지를 이겨내고 자신을

사랑하며 친구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. 우연히 미르

의 혼자만의 얼굴을 보게 된 소희는 그 일을 친구들에게 자랑삼아 떠들고 다니는

게 아니라 비밀을 지켜주고 미르가 다가오길 묵묵히 기다려준다. 



소희를 보면서 나는 그런 친구가 못되어서 부끄럽기도 하고 소희같은 친구가 있

는 미르와 바우가 부럽기도 하였다. 

진정한 친구란 바로 소희처럼 진지하게 친구의 처지를 이해하고 아픔을 함께 나

누는 사이이다. 친구들의 상처를 함께 아파하고 가끔은 뒤에서 묵묵히 있어주는

것도 친구로서의 예의라는 생각이 든다. 그보다 앞서 자기 자신을 먼저 아끼고 사

랑할 줄도 알아야겠다.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는

가? 자기 마음이 넓고 따뜻해야만 친구를 품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. 나에게 진정

한 친구가 생기길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진정한 친구가 되도

록 나부터 사랑하고 내 마음자리를 넓혀놓아야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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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삭지도

OOO 학생은 책을 많이 읽는다고 생각합니다. 책을 어느 정도 읽으면 잠깐만 책을

훑어봐도 책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수준이 되면 책을 덤벙덤벙

읽기도 합니다. 그러나 더 발전하게 되면 책과 삶을 연결지어 생각하게 됩니다. 

OOO 학생은 대상도서를 읽고 우정과 관련지어 마음을 잘 표현하였습니다. 세 주

인공이 가진 아픔을 잘 분석하여 우정과 적절하게 관련지었습니다. 대상도서를 잘

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분석하였습니다. 깊은 분석력을 칭찬합

니다.

대상도서에 대한 이해분석력

OOO 학생 글은 독서감상문에 가깝습니다. 우선 ‘나는’을 주어로 많이 썼습니다. ‘

좋다, 웃음 짓는다, 생각해 본다, 부끄럽다. 생각이 든다, 부럽다.’와 같이 느낌을

표현하는 서술어를 많이 썼습니다. 따라서 독서논술로 창의적 사고력을 찾기는 어

렵습니다. 그러나 독서감상문으로 본다면 깊은 사고가 엿보입니다. 우정에 대해

글을 쓴다면 대부분 도덕책에 나온 이야기처럼 친구를 위해 무엇을 해준다는 내

용을 쓰게 됩니다. 그러나 조은비 친구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. 창의적 사

고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독서논술로 글을 써도 잘 쓰리라 생각합니다.

창의적 사고력



이 글은 참 따뜻한 독서감상문입니다. 그러나 독서논술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문

제 해결력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. 1문단에 쓴 ‘우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

하는가?’를 논제로 쓴 글이라 생각하고 살펴보겠습니다. 1문단이 참 좋습니다. ‘친

구! 난 이 낱말이 참 좋다’는 표현은 관심을 끌고 호감을 주는 표현입니다. 자신의

경험을 바탕으로 세 친구의 우정을 이끌어낸 점도 좋습니다. 객관적인 표현으로

바꾼다면 독서논술로서도 좋은 서론입니다. 2-4문단 내용 대부분은 독서논술의

본론입니다. 우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크게 두 가지

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첫째,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. 둘째, 친구의 처지를 이

해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. 둘째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자

기 자신을 사랑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서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깊

이있는 독서에서 나온 표현입니다. 두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사

용해서 독서논술을 한다면 훌륭한 글이 나오리라 기대합니다.

문제 해결력

OOO 학생이 책을 많이 읽은 것 같다고 계속 말했습니다. 문장력과 표현력도 좋습

니다. 역시 책을 많이 읽었다고 봅니다. 차분하면서도 생각을 확실하게 전달하고

있습니다. 초등학생으로는 탁월합니다. 더 발전하라는 뜻으로 3군데만 고쳐보겠

습니다.

① 미르는 부모님의 이혼, 소희는 엄마, 아빠가 계시지 않아 할머니와 살고, 

바우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말을 잃은 아이이다. 

- ‘미르는’ ～ ‘아이이다’로 이어지려면 공통된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.

“미르는 부모님이 이혼하였고, 소희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할머니와 살고 있고

바우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다.”

지닌 ② 아픔을 양으로 무게로 따진다는 것이 우습긴 하지만

- 아픔의 양을 무게로 따진다는 것이 또는 아픔을 양으로 잰다는 것이

문장력 및 표현력

첨삭지도



첨삭지도

③ 엄마같고 아빠같은

- 비교나 비유의 뜻으로 쓰이거나, 어떤 기준을 나타내는 '같은'은 형용사이므로

앞의 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.

총평

참 좋은 독서감상문입니다. 생각이 깊습니다. 이 글을 읽고 마음이 따뜻해

지는 걸 느낍니다. 이 정도 실력이라면 독서논술을 써보세요. 잘 쓰리라 생

각합니다.


